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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능형 자동차 시장은 초기단계로 소비자들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잠

재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관성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잠

재 소비자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기술, 기술수용 및 개인

소비가치, 법제도와 정책 및 사회적 인식을 준거의 틀로 하여 총 36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 이 후 39명의 

P표본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뒤 Q분류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잠재 소비자의 유형을 총 4개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의 자동차 기능을 중요시하는 

그룹으로 스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자라고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의 합리적인 경제성

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그룹으로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라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의 안

전성을 중요시하는 그룹으로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라 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의 

IT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으로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라 하였다. 응답자들은 공통

적으로 지능형 자동차 운전자의 부상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지능형 자동차 구매의 핵심 요소라고 대답하였

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초기단계인 지능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지능형 자동차∣스마트카∣자율주행차∣Q방법론∣
Abstract

As the intelligent vehicle market continues to develop relevant technologies and services for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types of potential consumers of intelligent vehicle 
using the Q-methodology. A Q-frame was constructed using thirty six statements from 
intelligent vehicle related literature concerning core technology, technology acceptance and 
personal consumption value, legal system and policy and social awareness. Q-sorting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thirty nine P-samples snowballed. Analysis produced 
four types of potential consumers for intelligent vehicle: Smart Car Consumer, Reasonable 
Consumer, Safety Car Consumer, and Smart Device Consumer. Smart Car Consumer value the 
vehicle capability of intelligent vehicle as most important while Reasonable Consumer focus upon 
the economics of intelligent vehicle. Safety Car Consumer recognize the safety of intelligent 
vehicle as most important while Smart Device Consumer highly value the IT functions provided 
by intelligent vehicles. Across these four different types of consumers, preventing injuries of 
intelligent vehicle drivers turned out to be the most common critical factor in assessing 
intelligent vehicle. Implications for the intelligent vehicle market is discussed at the end with 
further studies needed. 

■ keyword :∣Intelligent Vehicle∣Smart Car∣Self-driving Car∣Connected Car∣Smart Car Consumer∣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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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자동차는 기존 자

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IT기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

라는 용어는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등과 

의미상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1]. 커넥

티드 카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의 자동차를 뜻하며, 

자율 주행차는 자동차의 운전 자동화 기능을 강조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스마트카는 지능화된 기술을 기반으

로 운전자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의미

하므로 관련 유사 용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2]. 스마트카는 지능형 자동차와 유사한 의미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지능형 자동차는 학술적 

용어로 사용된다[3]. 

지능형 자동차는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과 전자, 

전기 중심의 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개인 및 사회에 안

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이다[4]. 주변상황 인식을 

통한 안정성 및 편의성 향상, 차량 정보시스템을 통한 

교통효율 및 탑승자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고편의, 고

안전, 고감성의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5]. 협의

의 지능형 자동차는 전기, 전자 및 통신 기술이 결합되

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자동차라 

할 수 있다[6]. 광의의 지능형 자동차는 차량 및 주변 정

보의 실시간 수집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전자의 안전

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자동차의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의미한다[1]. 지능형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탈 것에 대

한 정의는 변화될 것이며, 자동차는 향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협력형 융합기기로 진화될 것이

다[7].

자동차 사고는 약 90%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다[8]. 지능형 자동차는 센서기술, 통신기술, 자동차기

술 등을 통해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9]. 지능형 자동차의 안전기술은 2020년까지 약 

500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효과를 낼 것이며[10], 교통 

인프라 및 관리 인력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1]. 지능형 자동차의 기술을 활용하면 자동차 

사용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편

리하게 지능형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형평성이 향상될 수 있다[12].

시장초기의 제품은 사용자가 매우 드물다. 충분한 제

품경험을 가진 사용자의 부족은 시장초기제품에 대한 

양적연구의 진행을 어렵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 또한 제품경험이 있는 사용자가 부

족하기 때문에 가설을 실증하는 양적연구방법론을 적

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장초기단계

의 지능형 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향후 제품 구매를 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설을 찾아내는 탐색적, 가

설 추론적 방법론이 적합하다[13].  

본 연구는 지능형 자동차의 잠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형 자동차 관련 주관성 요인들을 이해하고 잠

재 소비자들을 유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능형 

자동차 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의 연구

에 적합한 Q방법론을 통해 기술요소, 개인요소, 사회요

소를 기반으로 하는 잠재 소비자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지능형 자동차 시장에서 잠재 소비자들이 지능형 

자동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 유형은 어떻

게 분류되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

술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정책기획 및 입안 담당자 등 

지능형 자동차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위한 기

초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능형 자동차 핵심기능에 관한 연구

지능형 자동차의 개념은 자동차에 정보기술과 네트

워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발달되었다[14]. 지능형 자동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시

스템 같은 다양한 미디어 기술들이 연계된 정보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자동차가 제공하던 

기능과 함께 혁신적인 기능 및 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

다[15]. 지능형 자동차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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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진보된 멀티미디어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서비스를 제공한다[11].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지능형 자동

차의 기능요소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지능형 자동

차 기술선점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3개 분야(자동차 

안전 기능, 자동차 편의 기능, 융합 기반 기능) 16개 세

부기능으로 제시하였다[4]. 지능형 자동차 기술과 운전

자의 차량 관리 및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는 3개 분야

(안전, 편의, 감성) 14개 세부기능으로 분류하였다[1]. 

소비자가 인지한 지능형 자동차의 기능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7개 분야(예방안전시스템, 주행지원시

스템, 충돌예방시스템, 정보연계지원시스템, 차량 항법

장치시스템, 운전지원시스템, 운행기록시스템) 21개 세

부기능들로 구분하였다[14].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서

의 보안 취약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자제어장치, 모바

일기기, 통신, 데이터 인프라 등에서 지능형 자동차 시

스템의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16].

최근 연구에서 제시한 지능형 자동차의 기능요소들

은 자동차 기능과 IT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능형 

자동차가 사물인식기술과 기계 제어기술, 정보기술 등

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자동차로 진화하면서 이에 관련

된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7]. 차량보안기능의 중

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가 정보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그 특성상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2. 개인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소비가치란 개인의 제품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가치

로 제품유형선택, 브랜드선택 같은 구매의사결정과정

에서 기준이나 목표가 되는 개념을 말한다[17]. 소비가

치는 소비자의 지속적 신념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행

동과 태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13]. 소비자가 제

품에 대해 느끼는 가치를 통해 소비자를 이해하면 소비

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18].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위한 정보 탐색에 시간

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여러 가치들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19].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신기술이 적용

된 자동차는 소비자의 요구가 기존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는 고객이 느끼는 소비가치를 파악하여 

보다 정교한 시장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20]. 관련 연구를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동

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적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

적 가치, 정책적 가치, 금전적 가치, 자기 표현적 가치, 

유희적 가치, 경험적 가치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

를 유발한다고 밝혔다[21]. 

I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자동차는 IT기

기의 소비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IT기기 관련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의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콘텐츠/

제품기능, 브랜드 품질, 인기/평판/이미지, 호기심/과시, 

디자인을 구매동기로 정리하였다[22].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기/평판/이미지, 호기심/과시, 디

자인에, 스마트폰 비이용자는 콘텐츠/제품기능에 더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된 기술수용통합이론(Extend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은 기존 이론들

을 통합하고 쾌락적 동기(Hedonic Motivation), 가격가

치(Price Value), 습관(Habit)을 선행변수로 추가 제시

하여 신기술의 수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23]. 관련된 

연구를 보면 모션인식 인터페이스 사용에 관한 연구에

서는 촉진조건, 쾌락적 동기가 사용자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켰고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가격가치는 사용자

의 지각된 가치를 향상 시켰으며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도 영향을 주었다[24].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사용에 

있어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가격

가치 및 사용자에 의해 인지된 위험은 서비스 이용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3.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영향이란 사회적 관계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

다[26]. 사회적 영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

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27]. 정

보기술의 수용과 자동차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영향은 주관적 규범,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규범이란 어떤 개인의 행동여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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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이다[28]. 이미

지란 제품 또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

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29].

사회적 영향은 정보기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

용에 있어서 핵심요인이다[30]. 사회적 영향은 기술의 

확산 초기 단계에서 기술수용의 주요요인으로 인식되

는데[31], 특히 제품정보가 부족한 제품을 구매할 때에

도 영향을 준다[32]. 개인이 모바일 인터넷을 수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연구되었

다[33]. 모바일 증권 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지속사용의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사회적 영향은 자동차 구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제품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감정이나 규범, 구매태도

에도 영향을 준다[35]. 자동차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선

택할 때 주관적 규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36]. 자율주행 자동차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에서 사회적 영향이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히

고 있다[37].

IT 기반의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

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38]. 지능형 자

동차는 자동차 운행요소(자동차, 운전자, 도로)에 관한 

법적문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문제, 정보통신기

술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39]. 지능형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형법,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능형 자동차 관련법의 정비 및 면

허제도, 안전기준 등을 개선하여 지능형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40]. 

III.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형 자동차의 잠재 소비자들이 

가진 생각이나 인식의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다. Q방법

론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

류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사람들의 태도와 의견을 이해

하여 주관적 인식구조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론

이다[41].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소비자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43]. 

연구질문1.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구조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질문2. 지능형 자동차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유형들 간의 특성과 함의는 무엇인

가? 

2. Q표본의 구성

지능형 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개인의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인식수준은 차이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Q분류의 목적을 지능형 자동차 구매상황으로 확대하여 

준거의 틀을 생성하였다. 

그림 1. 준거의 틀 개념도

지능형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내부적 요

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적 요인에는 지

능형 자동차 핵심기능(자동차기능 및 IT기능)과 개인

소비가치(자동차 소비가치, IT기기 소비가치, 기술수

용)로 구분하였고, 외부적 요인은 사회적 영향(정책, 법

제도, 사회적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준거의 틀 각 영역에서 수집된 총 25개의 기존 문헌

들에서 총 254개의 진술문들을 확보하였다. 이 중 내용

이 중복되거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면

서 범주화하였다. Q표본 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각

각 정보시스템 전공, 경영학 전공 교수와 FGI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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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Q 표본

차원 구분 진술문 차원 구분 진술문 차원 구분 진술문

핵
심
기
능

1 충돌예방

개
인
소
비
가
치

13 가격과 유지비용이 적정함

법
제
도

25 지능형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2 운전자 부상감소 14 다른 차에 비해 환경에 
도움 됨

26 지능형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법제도가 있
음

3 운전자 상태감지 15 다른 차에 비해 가치가 
있음

27 지능형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한 법제
도가 있음

4 지능형 헤드램프 16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 28 지능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5 차량 내부 
환경최적화

17 튼튼하며 고장이 적음 29 지능형 자동차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6 자율주행 18 차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좋음

정
책

30 차량구매 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ex: 세금감면, 구입비지원 등)

7 자동주차 19 기존 자동차와는 다르게 
특별함

31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ex: 배터리 충전소 등)

8 텔레매틱스 20 디자인이 마음에 듦 32 국가차원에서 제조사의 연구개발 및 시설 등
을 지원

9 음성인식

기
술
수
용

21 내 생활에 유용함 33 차종의 다변화(ex: 소형, 중형, 대형 등)

10 AR 
디스플레이

22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음

34 관련 장비와 플랫폼의 표준화

11 V2X 연계
협조제어

23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 사
회
적
인
식

35 주변 사람들이 지능형 자동차 사용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함

12 차량보안 24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

36 지능형 자동차를 쓰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내가 높게 평가됨

표 2. Q 분류 변환점수

비동의 ← 중립 → 동의

카드 수 1 2 3 4 5 6 5 4 3 2 1

변환점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여 공통으로 지적하는 표본을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개요인, 6가지 차원으로 구조화된 Q표본 36개를 선정

하였다. 이 후 석사 및 박사 연구원, 자동차 및 IT업계 

종사자들을 통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해가 어

렵거나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하였다. 최종 선정된 6가

지 차원의 36개 Q표본은 [표 1]과 같다.

2. P표본의 선정

P표본은 Q분류에 참여하는 응답자 또는 피실험자를 

의미한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R방법론과는 달리,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표본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의 비

교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하다[41]. 본 연구에서는 지능

형 자동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잠재 소비자들을 눈덩

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수집하여 39명

을 선정하였다. 

3. Q 분류

Q분류는 피실험자가 제시된 Q표본을 보고 자신의 주

관을 기반으로 상대적 의미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는 

행위를 뜻한다[13]. 이를 통해 개인은 어떤 주제나 상황

에 대하여 자신의 내면의 태도를 구조화 한다[42]. 

본 연구에서는 P표본 39명에게 Q표본 진술문을 가장 

동의(+5), 중립(0), 가장 비동의(-5)의 정도에 따라 [표 

2]의 분포도와 같이 강제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Q분류 

완료 후, 양 극단에 위치한 3개의 Q표본들(-5, -4, +4, 

+5)에 대해 배열이유를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여 결과해

석에 참고하였다[43].  

4. 자료의 처리

Q분류 결과 값을 가장 비동의(-5)를 1점으로 하여 순

차적으로 1점씩 올리면서 변환점수를 매겼다. 이에 따

라 중립(0)은 6점, 가장 동의(+5)는 11점으로 변환되었

다([표 2] 참조). 변환점수 및 Q표본, P표본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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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별 P표본의 특성 및 인자가중치

번호 성별 나이 직업
운전
경력

인자
가중치

제 1유형
(N=16)

3 여 40 직장인 2년 1.2897*

6 남 39 직장인 0년 1.6858*

7 여 26 직장인 3년 1.9058*

8 남 30 직장인 5년 3.3536*

10 남 31 직장인 13년 1.1697*

11 남 41 직장인 10년 1.5131*

12 남 29 직장인 7년 1.2271*

13 남 29 직장인 1년 2.2100*

14 남 47 직장인 26년 0.5396

17 여 39 직장인 4년 2.2194*

22 여 28 대학생 3년 0.9182

24 여 32 대학원생 9년 1.7192*

25 여 30 대학원생 0년 1.2490*

26 여 34 대학원생 13년 0.4425

27 남 26 직장인 7년 0.9601

35 남 41 직장인 20년 0.5656

제 2유형
(N=8)

1 남 33 직장인 13년 0.8440

2 여 28 대학원생 0년 1.4710*

19 남 38 직장인 16년 1.2976*

23 남 33 대학원생 1년 1.0499*

31 남 34 직장인 12년 0.7713

34 남 37 직장인 4년 1.4062*

36 남 54 직장인 28년 1.4096*

39 남 43 직장인 8년 0.6442

제 3유형
(N=10)

4 남 32 대학원생 0년 1.3372*

9 여 37 직장인 13년 0.5725

16 남 34 직장인 0년 1.4405*

18 여 31 직장인 1년 0.9194

21 여 33 직장인 0년 0.5648

28 남 39 직장인 15년 0.5525

30 남 36 직장인 15년 1.0851*

33 여 34 직장인 1년 0.8471

37 남 38 직장인 2년 0.6881

38 남 29 직장인 0년 0.5484

제 4유형
(N=5)

5 남 31 직장인 1년 0.6360

15 여 43 직장인 0년 0.6840

20 남 29 직장인 0년 0.8684

29 남 33 대학원생 1년 1.1714*

32 남 46 직장인 19년 0.4631

코딩한 뒤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인터뷰 내

용과 함께 결과를 해석하였다.

IV. 결과 해석

1. Q 유형의 구조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잠재 소비자들의 유형은 4가지

로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로 아이겐 값(Eigen Value)은 

제1유형이 14.1899, 제2유형이 3.5181, 제3유형이 3.0123, 

제4유형이 1.5383이었으며, 모든 유형에서 아이겐 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설명변량(Variance)은 

제1유형이 0.3638, 제2유형이 0.0902, 제3유형이 0.0772, 

제4유형이 0.0394이었으며, 누적변량은 0.5707로 본 연

구에서 도출된 유형들은 57.0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유형간 상관관계 계

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유형별 아이겐 값 및 변량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아이겐 값 14.1899 3.5181 3.0123 1.5383

변량 0.3638 0.0902 0.0772 0.0394

누적변량 0.3638 0.4541 0.5313 0.5707

표 4. 유형별 상관관계 계수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 1유형 1.000 0.428 0.683 0.457

제 2유형 0.428 1.000 0.379 0.321

제 3유형 0.683 0.379 1.000 0.330

제 4유형 0.457 0.321 0.330 1.000

전체 P표본 39명 중 제1유형은 16명, 제2유형은 8명, 

제3유형은 10명, 제4유형은 5명으로 나타났다([표 5] 참

조). 각 유형에 해당하는 P표본 중 인자 가중치가 1이상

으로 높은 사람들은 각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대표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연구의 정확한 

유형해석에 도움이 된다. 각 유형별 인자 가중치가 1.0 

이상인 P표본 수는 제1유형은 11명, 제2유형은 5명, 제3

유형은 3명, 제4유형은 1명으로 나타났다.

2. Q 유형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3단

계로 이루어진 해석과정을 진행하였다(이혜정 외, 2014). 

첫 번째 과정으로 39개 Q표본 중 표준점수 +1.0 이상과 

표준점수 -1.0 이하를 기반으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

였다. 두 번째 과정으로 유형간 차이비교를 통해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시 표준점수차이가 큰 Q표본을 확인

하고, 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표준점수가 높은 Q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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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과정

으로 각 유형별 인자 가중치가 높은 전형적인 응답자들

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1) 스

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자 (2)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 (3)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 (4) 스마

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로 구분되었다. 

2.1 제1유형 : 스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자

제1유형은 지능형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조금 더 

똑똑한 차로 인식하는 소비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

반적인 자동차의 기능들이 보다 더 스마트해져서 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해졌다고 인지하는 소비자들을 ‘스마

트 카(Smart Car) 소비자형’으로 명명하였다. 

제1유형의 응답자들은 최근 등장한 지능형 자동차들

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충돌예방(Q1, 표준점수=2.12)’, 

‘운전자 부상 감소(Q2, 표준점수=1.68)’, ‘운전자 상태 감

지(Q3, 표준점수=1.51)’, ‘V2X 연계 협조제어(Q11, 표준

점수=1.50)’, ‘자율주행(Q6, 표준점수=1.21)’과 같이 기존 

자동차에 더해진 스마트한 기능들을 상대적으로 중요

한 요인으로 구별해내고 있다. 

인자가중치 3.3536으로 제1유형의 대표적인 응답자

인 P8(30세, 남자, 운전경력 5년)은 “지능형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이다. 여기에 운전자를 돕기 위한 다

양한 기능들이 더해진 것으로 보면 된다. 특별히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판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응답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능

형 자동차를 쓰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내가 높

게 평가됨(Q36, 표준점수=-2.16)’, ‘사용하는 모습을 주

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Q24, 표준점수=-1.72)’, ‘주변 

사람들이 지능형 자동차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함(Q35, 표준점수=-1.63)’, ‘기존 자동차와는 다르게 특

별함(Q19, 표준점수=-1.59)’, ‘차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좋음(Q18, 표준점수=-1.41)’, ‘차종의 다변화(ex: 소형, 

중형, 대형 등)(Q33, 표준점수=-1.16)’으로 나타났다. 해

당 지표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했

을 때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소비자들은 지능형 자동차를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나 자동차의 유형이라고 인지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자가중치 2.2194인 

P17 응답자(39세, 여자, 운전경력 4년)는 “자동차의 최

우선 가치는 안전이다. 차와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이 보완된 차라면 구매하겠다.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

였다.

표 6. 제 1유형의 Q표본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 충돌예방 2.12

2 운전자 부상 감소 1.68

3 운전자 상태 감지 1.51

11 V2X 연계 협조제어 1.50

6 자율주행 1.21

33 차종의 다변화(ex: 소형, 중형, 대형 등) -1.16

18 차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좋음 -1.41

19 기존 자동차와는 다르게 특별함 -1.59

35 주변 사람들이 지능형 자동차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함

-1.63

24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 -1.72

36 지능형 자동차를 쓰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내
가 높게 평가됨

-2.16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지능형 자동차를 기본적

으로 ‘자동차’ 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전자를 

도와주는 ‘똑똑한’기능,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

록 부가적인 기능이 더해졌다고 인지하고 있다. 신기술

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동차의 구매와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소비자를 똑똑한 기능을 의미하는 스마

트(Smart)와 기존의 자동차 개념을 결합하여 이름 붙

였다.   

2.2 제2유형 :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보통의 합리적인(Reasonable) 소비자들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가성비

(Cost-effectiveness)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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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과 효용을 제공하는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

하고자 노력하는 소비자들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구입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하여 구매결

정에 반영한다. 

제2유형의 응답자들은 합리적인 소비자의 특성을 중

요한 지표로 구별해내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인 법제도

의 마련이나 정책적 지원 등 소비자가 가격과 효용을 

체감하고 비교하는 데에 보이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

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응답자들을 ‘합리적인 소비자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7. 제2유형의 Q표본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3 가격과 유지비용이 적정함 2.29

17 튼튼하며 고장이 적음 1.87

6 자율주행 1.68

30 차량구매 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ex: 세금감면, 
구입비지원 등)

1.63

31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ex: 배터리 충전소 등) 1.24

2 운전자 부상 감소 1.17

35 주변 사람들이 지능형 자동차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
로 생각함

-1.00

27 지능형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1.09

25 지능형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1.10

29 지능형 자동차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1.36

26 지능형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1.37

28 지능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가 있음

-1.45

32 국가차원에서 제조사의 연구개발 및 시설 등을 지원 -1.77

제2유형의 응답자들이 지능형 자동차에서 상대적으

로 중요한 것으로 구별해낸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소비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격과 유지비용이 적

정(Q13,표준점수=2.29)’하고, 차량구매 시 경제적인 인

센티브 제공(ex: 세금감면, 구입비지원 등)(Q30,표준점

수=1.63)’을 통해 구입에서 가격 절감 혜택이 중요하다

고 인지하고 있다. ‘튼튼하며 고장이 적음(Q17,표준점

수=1.87)’이어야 하고,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ex: 배터

리 충전소 등)(Q31,표준점수=1.24)’도 중요한 요소로 구

별하고 있는데, 고장은 곧 수리비용으로 이어지고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면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시

간과 노력이 더욱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능형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를 구별

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Q6,표준

점수=1.68)’기능을 일반 자동차와 구별된 중요한 특성

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 부상 감소(Q2,표준점수

=1.17)’와 같이 지능형 자동차가 주는 혜택으로 명확하

게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  

본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P2 응답자(28세, 여

자, 인자가중치=1.4710)는 “가격, 유지비, 자율주행 기능 

등은 모두 나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혜택을 주는 요소

들이다.”라고 답하였다. 인자가중치 1.4096의 P36 응답

자(54세, 남자, 운전경력 28년)는 “국가에서 제조사의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효

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내 소비에 대해

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직접 혜택

을 누리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응답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

별해낸 지표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7]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와 규범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구별하

면서, 이에 더하여 국가차원의 제조사 연구개발 지원

(Q32, 표준점수 –1.77)과 주변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

(Q35, 표준점수 –1.00)참조)은 모두 구입가격과 효용

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 P34(37세, 

남자, 인자가중치 1.4062)는 “법제도는 이미 출시 전 확

정될 것이므로 소비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동

차를 돈을 주고 사서 이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야 한다.”

는 답변에서 합리적 소비자 유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제2유형은 지능형 자동차를 

운전자를 위해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 자동차로 인식하

고 있으면서, 이러한 효용을 보다 저렴한 구입 가격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획득하고 싶어 하는 합리적인 소비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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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유형 :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  

제3유형은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운전자 부상 감소(Q2)’지표에 대하여 가장 

높은 표준점수(1.78)를 보이는 집단이다. 1유형의 스마

트한 기능들(Q1, Q2)과 2유형의 합리적인 가격과 인프

라(Q13, Q17, Q31)를 모두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복

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한 기능

들(Q4, Q10)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0.683으로 다른 유형

들에 비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유

형의 차이 및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들의 인터뷰 내

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유형을 ‘안

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형’으로 명명하였다. 

제3유형 응답자들은 ‘튼튼하며 고장이 적음(Q17, 표

준점수=1.84)’, ‘운전자 부상 감소(Q2, 표준점수=1.78)’, 

‘충돌예방(Q1, 표준점수=1.76)’을 중요한 지표로 구별해

내었다. 특히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Q2 지

표의 경우 1.78로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인자가중치가 1.4405로 가장 높은 P16(34세, 남자)는 

“자동차가 튼튼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자동

차가 발달한다는 것은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준

다는 것이고, 충돌을 예방하거나 사고가 나도 덜 다치

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발달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

였다.  

이 유형은 ‘가격과 유지비용이 적당함(Q13, 표준점수

=1.30)’,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ex: 배터리 충전소 

등)(Q31, 표준점수=1.04)’와 같이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다고 구별한 지표들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

영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Q24, 표준점수=-1.94)’, ‘지능형 자동차를 쓰면 남

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내가 높게 평가됨(Q36, 표준

점수=-1.90)’의 지표들처럼 실용적이지 않은 가치를 중

요하지 않게 인지하고 있었다. P30 응답자(36세, 남자, 

인자가중치=1.0851)의 “지능형 자동차는 안전한 기능과 

실용성이 중요하지 남에게 뽐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

다.”라는 답변에서 이들의 특성이 드러난다. 

표 8. 제3유형의 Q표본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7 튼튼하며 고장이 적음 1.84

2 운전자 부상 감소 1.78

1 충돌예방 1.76

13 가격과 유지비용이 적정함 1.30

31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ex: 배터리 충전소 등) 1.04

4 지능형 헤드램프 -1.11

10 AR 디스플레이 -1.16

33 차종의 다변화(ex: 소형, 중형, 대형 등) -1.52

36 지능형 자동차를 쓰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내
가 높게 평가됨

-1.90

24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 -1.94

제3유형 응답자들의 심층인터뷰에서 매우 독특한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인자가중치가 1.00 이상인 P4, 

P16, P30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근 자율주

행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에 대한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응답자 

P4(32세, 남자, 인자가중치 1.3372)는 “자율주행 자동차 

충돌 사고, 보행자 사망 사고 사례를 잘 알고 있다. 기

기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어떠한 기능을 

가지던 간에 차 내부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차 외부의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

신의 지표구별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설명하였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차종의 다변화(ex: 소형, 중형, 

대형 등)(Q33, 표준점수=-1.52)’, ‘AR 디스플레이(Q10, 

표준점수=-1.16)’, ‘지능형 헤드램프(Q4, 표준점수

=-1.11)’항목과 같이 자동차의 지능형 기능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지표로 구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형

들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제1유형 스마트 카 소비자형

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제1유형이 제3유형에 비해 지능형 헤드램프(표준점

수 차이=1.847), AR 디스플레이(표준점수 차이=1.417), 

자동주차(표준점수 차이=1.373), V2X 연계 협조제어

(표준점수 차이=1.276), 음성인식(표준점수 차이=1.162) 

등의 자동차 기능을 더 중요시 한 반면, 제3유형은 제1

유형에 비해 튼튼하고 고장이 적어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표준점수 차이=-1.358)를 더 중시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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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에서는 지능형 기능들이 중요한 요소들이었지

만 제3유형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기능 외에는 특별

히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 이는 P4 응답자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유형은 합리적인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자동차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다. 이들에게 지능형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안전함

을 가져다주는 발달된 자동차인 것이다. 

2.4 제4유형 :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

제4유형은 지능형 자동차의 기능들을 정보 서비스

(Information Service)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용법을 새

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새로운 형태의 기기

(Device)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지능형 자동차를 스

스로 움직이고 주차하는 똑똑한 정보기술 기기로 인지

하는 해당 유형을 ‘스마트 기기(Smart Device) 소비자

형’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유형이 지능형 자동차를 정보 기기이자 정보 서

비스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차량보안(Q12, 표준점수=2.08)’이다. 정보시스템과 네

트워크에서 보안(Security)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헤킹을 통해 기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

으로 조정되거나, 사적인 대화나 이동 기록 등 개인 정

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는 정보기술과 서비스의 위협

요소이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기술의 위협요인을 꼽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능형 자동차를 인지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음(Q22, 표준점수

=1.93)’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Q23, 

표준점수=–1.48)’이 중요하지 않은 지표로 구별되고 

있다. 이 유형의 소비자들이 지능형 자동차를 혁신적인 

정보기술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정보통신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자

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즐거움과 같

은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구별하여 인지함은 지능형 자

동차를 쾌락적 도구가 아니라 실용적 도구로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9. 제4유형의 Q표본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2 차량보안 2.08

6 자율주행 2.05

22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음 1.93

1 충돌예방 1.75

7 자동주차 1.59

2 운전자 부상 감소 1.15

25 지능형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1.02

18 차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좋음 -1.04

28 지능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가 있음

-1.14

8 텔레매틱스 -1.18

5 차량 내부환경 최적화 -1.19

24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음 -1.24

23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 -1.48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자율주행(Q6, 표준점수=2.05)’, 

‘충돌예방(Q1, 표준점수=1.75)’, ‘자동주차(Q7, 표준점수

=1.59)’, ‘운전자 부상 감소(Q2, 표준점수=1.15)’를 중요

한 지표로 구별하고 있는데, 지능형 자동차의 기능들을 

정보기술을 통해 구현가능한 정보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유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P29 응답자(33세, 

남자, 인자가중치=1.1714)는 “자율주행이나 충돌 예방, 

자동주차 등은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

하고 기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반응하는 시스템에

서 가능한 서비스이다. 자동차에 서비스가 더해진 형태

라기보다는 IT기기에 이동, 주차 등의 자동차 기능이 

붙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해킹이나 개

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하

였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사용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

게 볼 수 있음(Q24, 표준점수=-1.24)’, ‘차에 대한 주변

의 평판이 좋음(Q18, 표준점수=-1.04)’과 같이 사회적 

소비성향 지표들, ‘차량 내부환경 최적화(Q5, 표준점수

=-1.19)’, ‘텔레매틱스(Q8, 표준점수=-1.18)’과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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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능들, ‘지능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Q28, 표준점수

=-1.14)’, ‘지능형 자동차 운행에 대한 법제도가 있음

(Q25, 표준점수=-1.02)’등의 행정 및 법제도에 대해서

는 중요하지 않은 지표로 구별하고 있다. 

본 유형의 소비자들은 지능형 자동차를 정보기술 서

비스를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안이 중

요하고, 기존 자동차 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을 구별해내고 있다. 이들은 정보기

술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스스로 움

직이고 멈추고 주차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지능형 자동차라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5 각 유형간의 공통점           

각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표준점수 1 이상으로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운전자 부상 감소(Q2, 표준점수

=1.44)’ 하나만 나타났다. 지능형 자동차를 바라보는 소

비자들은 모두 사고예방 및 운전자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39 응답자(43세, 남자)는 “자

동차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이고 

그 다음이 자율주행 같은 편의기능이다. 기본적인 안전

이 되지 않으면 차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P16 응답자(34세, 남자)는 “차량사고는 운전자 입장에

서 불가피한 사고인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술이 잘 구현되어 있어야 

운전자가 마음을 놓고 지능형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으

므로 구매할 것 같다.”고 하였다. 

V. 결론

지능형 자동차 소비자의 특성은 총 4개 유형으로 자

동차 기능을 중시하는 스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

자, 합리적인 경제성을 중시하는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 IT기반의 스마트기능을 중시하는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로 나누어졌다. 

제1유형인 스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자는 지능

형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똑똑한 자동차로 인식하

는 유형이다. 이들은 기존 자동차에 스마트 기능들이 

적용된 자동차를 지능형 자동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에는 없는 스마트한 기능들을 중요

한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사회적 인식이나 평판은 

지능형 자동차 구매 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동

차에 대해 과시 같은 사회적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인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은 지능형 자

동차 구입 시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다. 이 유형은 제품의 가격과 효용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 및 

유지비에 영향을 주는 차량 품질과 경제적 지원, 인프

라 등을 중심으로 주행 및 안전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

였다. 반면 지능형 자동차 구매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지능형 자동차 관련 법제도 및 정책들, 사회

적 영향은 주요요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제3유형인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는 지능

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사고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전성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 인프라 등을 핵심요인으로 고려

하는 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지능형 자

동차의 가시성은 구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안전과 관련 없는 부가적인 기능들은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본 유형의 응답자들이 

지능형 자동차를 실용적이면서 안전이 강화된 자동차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유형인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기로 지능형 자동차

를 인지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지능형 자동차를 IT기기

와 유사하게 인식하면서 실용적인 스마트기능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

요인으로 차량보안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자

율주행, 자동주차, 충돌예방 같은 실용적이며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들을 선택하였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기기인 지능형 자동차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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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용

의 즐거움, 사회적 영향, 법제도와 텔레매틱스, 차량 내

부 환경 최적화 등의 기능들은 지능형 자동차 구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유형별 공통특성 및 개별

특성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유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운전자의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었다. 지능형 자동차의 여러 기능 중 잠재 소비

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이 안전을 지키는 기술임을 

의미한다. 제조사는 시장 선점과 제품 확산을 위해 운

전자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기능들을 먼저 개발

한 뒤 이를 다각화 및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 자동차(Smart Car) 소비자에게는 차량

의 안전을 중심으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중요

시하고 있다. 따라서 충돌예방, 운전자 부상 감소 및 상

태 감지, V2X 연계제어 등의 사고예방기술이 실제 사

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지

능형 자동차가 기존 자동차보다 사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마트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잠재 소비자에

게 인지시켜야 한다.   

셋째, 합리적(Reasonable) 소비자는 지능형 자동차 

구입에 있어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격 대비 효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세금감면정책 

등 지능형 자동차 구매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잠재 소비자가 경제적 혜택

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기존 자동차와 비교했

을 시 지능형 자동차가 차량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서 경

제적 이점이 있음을 잠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

한다면 지능형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지능형 자동차가 자율주행 같은 핵심기능과 

함께 높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잠재 소비자

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자동차(Safety Car) 소비자는 지능형 자

동차 구매 시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차량의 안전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

능형 자동차가 운전자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잠재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

한 사고예방기술이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

을 알리면서, 이를 통해 지능형 자동차가 기존 자동차

보다 사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잠재 소비자

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여기에 지능형 자동차의 안정적

인 기능 및 품질, 적절한 가격과 유지비용, 편리한 기반

시설 및 법제도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 지능형 자동차 

사용 환경이 안정화되어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이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 사고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능형 자동차의 안전기능을 통해 

사고 상황에서 피해를 줄인 사례나 실험결과 등을 활용

한다면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소비자

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유형은 지능형 자동차를 IT기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능형 자동차가 IT기기와 유사한 수준

의 보안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편

리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또한 추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보안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안정적인 

차량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IT기기의 체험형 마케팅과 유사

하게 소비자가 지능형 자동차의 실용적인 스마트기능

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매촉진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시장인 지능형 자동차에 대하여 잠재 

소비자들의 인식을 실제로 측정하고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에 대

한 연구들은 기술적 특성을 정리하거나[1][4][14][16], 

사회의 기술적 구성 요소로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38-40].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친환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

비가치를 분석하거나 [20], 혁신적인 기술로서 지능형 

자동차를 인식한다는 가정 하에 기술수용 이론을 적용

[37]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지능형 자동차의 기

능, 법, 그리고 소비 가치에 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준거의 틀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의 적용

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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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헌에서 하이브리드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의 

소비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선호도와의 관계를 실증하고 있다 [20]. 본 연구

의 제 2유형에서 가격, 유지비용과 같은 요소들이 자동

차 소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소비자의 특성이 도출된 

점은 기존 이론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일

반화가 목적이 아닌 Q방법론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인 인식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지능형 자동차 잠

재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

한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지능형 자동차의 기술들이 개발 

중이며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잠재 소비자들의 인식도 

깊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특히 지능형 자동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자

율주행 관련 사고는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부

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표본의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능형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사용

자와 비사용자, 운전경험의 유무 등 다양한 유형의 P표

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

능형 자동차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하면 소비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지능형 자동

차 시장 및 그 고객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자동차의 주요기능과 특성이 확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기술, 개인소비가치, 사회적 

영향을 Q표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이

다. 향후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주관성 연구에서는 지

능형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더 구체적이며 확장된 Q표

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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